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11.7일(금) 15:00 수출입은행에서 공급망안정화

기금 출범 1주년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 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기관: KDI, KOTRA, 산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해양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희토류산업협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출범 ’24.9월)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금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였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출범 이후 누적 

7.1조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 해외자원 확보, 금융 

사각지대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원기업의 자원확보·비축량 증가, 

수입국 다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를 공급망 위기 대응 기반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단기적인 금융지원을 넘어 중장기·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우리 경제 및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간접투자대상 확대, 민간 출연을 통한 재원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도시점 2025. 11. 7.(금) 15:00 배포 2025. 11. 7.(금) 12:00

보도자료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활성화방안 본격 모색

-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그간의 성과평가 결과 공유 및 향후 운영방향 논의
- 향후 신규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간담회 개최 예정



  한편, 금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26년 기금 운용 방향 수립 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신규 선도사업자 선정 이후, 다양한 

기금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금의 

주요 성과와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경제공급망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손선영 (044-215-7880)

공급망대응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정현경 (044-215-7881)

사무관 최인철 (044-215-7887)

     


